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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농촌 활력 증진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

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(지사장 박재우)가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지원을 강화

한다고 17일 밝혔다.

괴산증평지사는 2024년부터 청년 농업인의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'선임대후매도' 사업을

통해 3곳 농가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.

여기에 올해 2월에는 청년농협의체를 구성하고 네이버밴드 등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청년농의 건의

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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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현재 청년농이 희망하는 18.7ha의 농지를 매입해 농지 임차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

다.

특히 경영 규모 확대를 위해 임차농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공고

하고 시설농업 활성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.

괴산증평지사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경영위기 농가 회생을 위한 사업 등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

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.

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증평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. 괴산=박용훈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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